
Sumitomo 에폭시수지 공장“폭발”
삼성·금성·대우 등 반도체 타격 우려…반도체용 연간 6 2 0 0톤 94% 수입 사용

일본 스미토모(주우)화학의 에폭시공장이 지난 7월4일 폭발, 에폭시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.

이 사고로 스미토모화학은 당분간 에폭시수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.

스미토모화학은 연간 1만4 0 0 0톤의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중 1만톤은 반도체

제조용 등 특수 용으로 대부분 일본 및 동남아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따라서 동남아지역의 반도체 제조업계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도 삼

성·금성·대우 등 관련업계의 에폭시수지 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.

9 2년 국내 반도체 제조용 에폭시수지의 수입은 6 6 0 0톤 5 3 5 2만9 0 0 0달러인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중 일

본에서 수입된 물량은 9 4 %인 6 2 0 0톤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반도체 제조용은 대부분 스미토모화학에서 공급, 국내 반도체관련업계에서는 공급부족은 물론

가격앙등도 우려하고 있다.

그러나 국내 에폭시수지업계에는 큰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9 2년 국내업계의 에폭시수지 수출은 1만2 9 1 6톤으로 2 7 9 8만8 8 0 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반도체

제조용은 1 4 8톤으로 1 %내외를 차지하여 이번 폭발사고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에폭시수지 가격은 로칼가격이 K G당 2 . 2 0달러, 내수가는 2 , 3 0 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

특수용도의 에폭시수지 가격의 약상승이 예상되고 있다.

한편, 일본의 에폭시수지 수요는 약2 0만톤에 달하고있는데 Base Resin은 스미토모화학의 점유율이

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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